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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 업체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인건비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 강점이 없는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프로젝트 끝났다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을 자를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질

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4가지 모두 민간기업보다는 연구원에 유리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조건이 붙었

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대신 기술사용료는 내지 않는 조건이지만 기업 지적재산인 소스코드

를 공개하라는 것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아닌 패키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민간기업

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이에 대해 IITP 관계자는 “기술료를 내지 않는 대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까지 모두 공개

하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강조했다.



SW 생산현황과국내공개SW 시장규모

• (출처: SPRI)

310,000억 vs. 747억(0.24%)
1%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SPRI

출처: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는 패키지SW가 없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IT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스타벅스의손익계산서

공개SW의 시장 규모는 스타벅스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픈소스를 써야 하고, 개방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픈소스라이선스권자는왜개방을했을까요?

• License = 면허 = 免許 = 허가를 면한다

• 사전적 영문 정의

• 권한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혹은 특정한 것을

행하거나, 운반이나 거래에 대한 사항을 허락하는

것

• A permit from an authority to own or use 

something, do a particular thing, or carry on a 

trade (especially in alcoholic beverages).

• 예: 총기 면허

• 라이선스라 함은 매번 허락 받지 않고 제한된 권역

만큼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

• 허락을 하되, 사용자의 권익을 생각하여 공공성을

강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콘텐츠나 데이터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정됨

• 주로 배포와 개작, 일부 참조, 상업적 이용에 대

한 제약사항을 시각화 하여 제시

• Share-alike;SA의 경우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

과 동일한 조건을 따라야 함



Open Source

Software

Hardware

Data

면허 ≠ 무료

과연 공공성과 개방을 주장한다고 하여 돈을 벌어서는 안될까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자선가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요?



동상이몽

• 개발자

• 개발 일정에 쫒기는데 오픈소스 가져다가 빨리 개발하고 마무리 하

고 싶다

• 비즈니스

• 돈드는데 공짜로 가져다가 쓰고 라이선스 규정만 준수하면 되겠지

• 사용자

• 공짜라 했으니 그냥 알아서 써도 문제는 없겠지

기여, 기부를 했다면, 개발자는 그냥 손가락만 빨

고 있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기여는 도움이 될까요?



• 무료라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

• 사용에 대한 사항에 허락하였으나, 그
때 부터 사용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
용자에게 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도입 담당자
이므로 담당자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심
리가 발동

개인적 이용은 무료이더라도 결국 상
업적 대가가 있어야 상호간의 책임 소
재가 발생

전부 다 0원에 판매함. 품질 보증 혹은 환불

무료는사실무료가아닙니다.



그래서글로벌기업은상업적목적에서오픈소스에접근

• 이같은 MS의 행보는 모두 ‘클라우드’와 관련이 깊다. 나델라 CEO는 취임 이후 ‘클라우드 우선(First), 모바일 우선”이라

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MS에 따르면,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 구동되는 운영체제(OS)의 25%, 즉

1/4이 리눅스다. 즉, 리눅스는 애저 클라우드를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 만약 MS 애저가 ‘윈도’를 계속해서 강조할 경우, 애저는 ‘윈도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로 국한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아

마존웹서비스(AWS)나 IBM, 구글 등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 ‘클라우드’에 사활을 건 MS에게는 ‘윈도’보다는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 생태계에 문을 여는 것이 자사의 미래 비즈니스

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실제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윈도 매출은 정체된 반면 애저 매출은 전년 대비 116%나 늘었다.

디지털데일리: 2016.11.20.

과거에는 비즈니스 전략이 패키지 중심의 판매와 사후 관리, 업그레이드에 맞추어 졌으면,
최근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플랫폼을 넓혀서 최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Nothing good is free: How Linux and open source 
companies make money – ZDNet 2016.11.18



SW기업들의전략은어떻게가야하는가

• 공개SW가 공짜라서 기업이 돈을 벌 방법이 없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과거의 패키지 기반 환경은 점차 저물어가고 서비스 중심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핵심은 개방과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SW  = 자산 SW = 서비스



비즈니스화의전략, 구독서비스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

• 구독서비스가 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설명이 단순해야 한다.

• 인앱결제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SW기업의공개SW 접근전략

•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 무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 커뮤니티와 기술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고객이 지갑을 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 중단기적인 서비스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 최종적인 기술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 고객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설득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가무엇인지를정의해야한다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해야 한다.

• 범용 솔루션과 특화 솔루션 사이의 캐즘(chasm)을 찾아야 한다.

•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 영역을 찾아야 한다.

• 베이커리 산업분야에 국한된 ERP 기능의 모듈화와 오픈소스

• 역구매 쇼핑몰의 해외배송 기능, 배송지 관리 기능등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 소상공인을 위한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지원 플랫폼과 업종별 기능 모듈화 오픈소스

• 고객의 데이터를 다스릴 것이냐, 기능을 다스릴 것이냐 구분을 지어야 한다.

• 기능 중심 예시: 검색 엔진, 메시지 푸시 알림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어 처리 모듈

• 데이터 중심 예시 : 베이커리 산업분야 ERP 모듈과 오픈소스 서비스



무료의범위를명확하게정해야한다

• 고객들이 무조건 무료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무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무료 기간을 산정하되, 그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 무료를 사용하여 기능적인 가능성에 눈을 뜨도록 하되,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 무료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티와기술지원의범위를명확하게해야한다

• 커뮤니티를 통해 질의 응답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되, 나의 업무를 방해할 수준의

질의 응답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분산 적용

• 기능 요구가 일반론적인 것에 머물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특정 사용자 혹은 집단에만

국한되어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세워 두지 않으면 커뮤니티의 기능 요구 사항 혹은 불분명한 기술지원 범

위에 따라 향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음



고객이지갑을열수밖에없는이유를제공해야한다

• 무료를 통하여 고객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해야 한다.

•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상용화된 기술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 무료로 제공하되 상용의 이점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 공개SW를 통하여 직접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상용 서비스를 쓸 경우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

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중단기적인서비스로드맵을만들어야한다

SI 개발 중심 기업

• 기술개발인력을 중심

으로 공개SW 기술

지원 서비스 개발

• 공공부문이나 고객에

공개SW 기술 지원

상품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클라우드 중심 기업

• 보유중인 기술의 일부를

오픈소스로 오픈

• 오픈된 클라우드 서비스

를 패키지로 하여 프라이

빗 클라우드용으로 출시

• 애드온 API와 소스를 공

개하여 개발자들이 자유

롭게 애드온을 만들도록

유도

패키지 중심 기업

• 상용 솔루션중 공개할 수

있는 일부 모듈을 오픈하

여 커뮤니티 운영

• 기술 투자 여력은 없으나

개발을 유지해야 하는 소

스를 오픈, 기술 개발 전

략에 반영

• 새로운 개발자/사용자군

을 유입하는 전략으로 활

용



최종적인기술의비전을만들어야한다

• Atlassian은 제품군과 개별 기술에 대한 목적/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구분

• 이를 세분화된 상품으로 연계하여 무료와 상용 사이의 줄을 타고 있음



고객의인식변화를유도할설득점을가지고있어야한다

• 고객은 오픈소스의 도입 비용 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

• 만약 업그레이드가 중단되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상용으로 갑자기 전환되면? 등



구독상품을쉽게설명할수있어야한다

구분 유지관리서비스항목
유지관리서비스수준*

기본 표준 고급

제품지원

기능향상
메이저 O O ◎

마이너 O O ◎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

패치/Ho
tfix

O O ◎

공개SW라이선스보증 O O O

유지관리

기본유지관리 O O O

긴급장애지원 O ◎ ◎

예방지원 - O ◎

교육 - ◎ ◎

성능개선/튜닝 - - ◎

컨설팅
서비스

아키텍처재설계 개별협의

기타전문서비스 개별협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서비스수준*

지원시간
응답시간
(업무시간
기준)

지원횟수

기본 표준 고급

긴급 장애
지원

O 8h*5/주 8시간이내 무제한

◎ 24h*5/주 8시간이내
온라인-무제한
온사이트-
개별협의

◎ 24h*7/주 4시간이내

기본 표준 고급 지원시간 응답시간 지원횟수

예방지원

O 협의 - 연 2회

◎ 협의 - 연 4회

• 상품의 범위를 표준화 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의공개SW 접근전략

• 참여는 기여이자 스스로에 대한 이익

• 프로젝트 참여 횟수나 SW 사업 참여 이력이 자신의 SI 이력을 증빙하는 것이라면 깃허브와 같은

커뮤니티 참여는 자신의 실력을 증빙하는 것

– 그렇다면 오픈소스가 어떻게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물론 예전에도 할 사람은 했지만, 요즘은 특히 github가 생기면서 오픈소스에 공헌(contribute)하기가 더 쉬워졌다. 세

계적으로도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많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력서에 github 계정과 활동사항을 적어 내라고 요구하기도 할 정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는가?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툴에 관심을 가지는 거다. 사용하다

보면 버그를 발견할 수도 있고, 개선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업무와 연관된 범위이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면서도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사실 큰 프로젝트에는 뜨내기들이 많다. 잠깐 하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

엇이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터(contributer)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는데 말이다.

한 토종개발자의 실리콘밸리 구직 체험기 “방법은 오픈소스다!”, ㅍㅍㅅㅅ, 2013.05.16. 

https://github.com/


결론

• SW기업의 공개SW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전략 수립은 비즈니스 이익에 부합

• 소프트웨어만 잘 개발한다고 하여

• 향후 패키지 시장보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가 더 보편화될 것이 확실

•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술 범주가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

는 영역이 급속도로 증가

• 기술적으로 대응되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SW를 도입하여 내재화 하되, 공개SW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여 기술 내재화를 빠르게 이룩하는 것이 도움

• 공개SW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

• 개발자의 공개SW 참여는 개인 역량 강화에 큰 도움

• 참여의 정신이 그저 헌신이 아닌 나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

• 나만의 참여보다는 공인되거나 신뢰도가 있는 환경에서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

• 비즈니스 환경에서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필

요


